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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류재구 의원】

1. 도로보수 전담반을 운영 할 용의는?

    도로의 포장·보도공사 중 시공 잘못이나 사용 부주의 등 망가진 

도로 때문에 차량통행이나 도보시 사고의 위험 등 불편한 점이 수없이 

발생하고 있음.

  이런 불량상태의 대부분이 작은 손질로 사용에 지장을 없앨 수 있

는 결손으로 지금까지는 전체보수 시점까지 기다리거나 불편을 수없

이 호소해야만 보수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.

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수장비를 보유한 상시 수리반을 구성

하여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정비할 수 있다

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?

2. 구도시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지중화해야 한

다고 생각되며 이 사업의 추진용의와 그 시기는?

    구도심권 대부분의 보도가 좁고 심지어는 1M를 넘지 못하는 등 대

부분 협소한 보도에 전신주 등 지상돌출물이 보행자의 통행에 매우 

불편한 상황임.

  경인국도와 원미로 등의 지중화 사업은 통행에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

단지 미관을 해소하는 사업 우선순위가 뒤바뀐 점이 있다고 할 것임.



  따라서 구도심권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도시미관을 조금이나

마 보완하기 위해 시급히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

언제 시행할 수 있는지?

3.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시장 이용고객과 

재래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

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?

    우리 시는 상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접 지역에 

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시장 상인이나 이용객들에게 

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

고 있음.

  따라서 설치 취지에 맞게 시장 이용고객에게 할인, 무료혜택 등 인센티

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?


